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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스 마리아 수녀 (SISTER INES MARIA) ND 7104 

 

이네스 마리아 슬라비에로  (Inês Maria SLAVIERO) 

 

 

브라질, 파소 푼도 성 십자가 관구 

 

출 생  1959년 7월 12일   RS, 세르타옹 

서 원  1985년 2월 2일  RS, 파소 푼도 

사 망  2014년 8월 25일  RS, 파소 푼도 

장 례  2014년 8월 26일  RS, 파소 푼도 수녀원 묘지 

 
 

“힘과 용기를 내어라. 주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 1,6 

이는 이네스 마리아 수녀의 수도 생활 29년 동안 수녀가 모토로 사용한 구절이었다. 

 

이네스 마리아 슬라비에로는 일곱 명의 자매와 남동생 한 명을 둔 맏이였다. 부모 레오닐다와 

비탈리노 슬라비에로는 농부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이네스는 동생들을 돌봐주었다. 어렸을 때 세례와 

견진을 받았는데 이네스의 가족은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수녀회의 수련장이 된 디르체 슬라비에로와 함께 걸어 다니곤 했다. 두 명의 숙모 마리아 

세베리나 수녀와 마리아 오펠리아 수녀를 보면서 그들의 길을 따르고 싶은 원의가 일었지만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  

1979년, 이네스는 이비루바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파소 

푼도의 청원소에 이어 수련소에 입소하였다. 1985년에는 파소 푼도의 콜레지오 노틀담 성당에서 

서원을 발하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파소 푼도에 있는 대학에서 간호학 과정에 입학하였다. 간호사로 

사도직을 수행했을 때는 이미 대학원생으로서 간호 행정과 영성 분야의 학위를 얻은 상태였다.  

수녀는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산타 카타리나 주의 여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나오 메 또꿰의 노인 요양소인 베타니아의 집에서 사도직을 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어머니도 함께 돌보았다.  

우리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에스뿌모조의 쌍 세바스티아옹 병원에서 봉사하는 동안에는 

6년간 지원자 지도 수녀이기도 했다. 수녀는 아스피랑들의 인간적 영적 양성을 돌보았으며 그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 시기에 아스피랑이었던 이들 중 네 명이 우리 수녀가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러한 말을 해 주었다: “저는 2년 동안 에스뿌모조에서 이네스 수녀님과 함께 

살았는데 수녀님은 기쁨에 찬 영혼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녀님의 양성은 다른 측면을 두루 다루는 양성이었어요. 수녀님은 집안을 

청소하는 법, 사람들을 대하는 법 등을 가르쳐주셨고 젊은 이들의 어려움들 사이에서 성숙함을 

가지고 균형을 맞출 줄도 아셨어요. 수도 생활에 필요한 그런 성숙함이요...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공동체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았던 분으로  이네스 수녀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수녀님은 절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올해 3월, 수녀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곁을 떠났다. 수녀가 표현한 

커다란 갈망은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병자 성사를 받고, 또 많은 고통을 겪은 뒤, 수녀는 좋으신 

하느님의 집으로 갔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수녀회와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전구자가 한 명 

늘어났다는 것을 안다. 평안히 쉬소서.   


